
  보도자료

보도시점
바로 보도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배포 2026. 11. 9.(월)

한국수자원공사, ‘울산 사연댐 
안전성강화사업’ 본격 착공

- 11월 9일 착공, 2030년까지 수문 3문 및 취수탑 신설 완료 목표
- 기후에너지환경부·울산광역시와 협력해 노후 댐 안전 확보 및 세계유산 

반구대 암각화 보존

 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, 사장 윤석대)가 기후에너지환경부, 울산광역시

와 함께 노후 수자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국보 울

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‘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’

을 11월 9일 본격 착공한다.

 지난 1965년 준공된 사연댐은 60여 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, 기후변화에 

따른 극한 홍수와 지진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시설 보강 필요성이 꾸준히 

제기되어 왔다. 이에 따라 전액 국비 총 809억 원을 투입해 댐 안전성 확보

와 문화유산 보존을 동시에 추진한다.

 국보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 만수위(해발 60m)보다 낮은 해발 53m에 위

치하여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문제가 반복 되어왔다. 이번 사업은 

침수 요인을 줄여 세계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 보존을 뒷받침하는 데 

목적이 있다.

 이를 위해 기존 자연월류식 여수로 높이를 해발 60m에서 47m로 낮추고 

폭 15m, 높이 7m 규모의 수문 3문을 신설한다. 수문이 설치되면 홍수기에

도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방류를 통해 댐 수위를 암각화 위치 아래인 해발 

53m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.

 아울러 신규 취수탑과 연결 관로를 구축해 노후 시설을 대체하면서도, 울



산 지역에 대한 먹는 물과 공업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.

 사업은 11월 9일 본공사에 착수해 여수로 굴착과 수문 제작·설치, 취수시

설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오는 2030년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

다.

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“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은 댐

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인 반구대 암각화의 오랜 침수 문제를 

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없이 공사를 

추진하고 울산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과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

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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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 관련 사진

[사진] 사업 조감도.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은 11월 9일 본격 착공된다. 한국
수자원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, 울산광역시와 함께 노후 수자원시설의 안전
성을 높이고 세계유산인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예방을 위해 폭 15m, 높이
7m 규모의 수문 3문을 신설한다. 이 밖에도 신규 취수탑과 연결 관로를 구축
해 노후 시설을 대체하면서도, 울산 지역에 대한 먹는 물과 공업용수 공급을
안정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.


